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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 호조에 승진잔치
민경윤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 영업실적 고공행진에 승진보상

한미약품이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미약품은 12월28일 민경윤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장안수 상임고문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

하는 등 10명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해마다 영업실적에서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대한 보상 성격의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주식시장에서 액면가 기준으로 따진 절대주가에서 이미 제

약업계 1위 자리에 오르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임원인사에서는 한창희 상무와 계열사인 한미메디케어 노용갑 사장이 상무이사로 발탁됐고, 우종수 제제연

구실 이사와 계열사 한미IT 남궁 광 대표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또 장평주 CS팀장과 김찬섭 회계자금 팀장, 서귀현 기흥연구센터 개량신약팀장, 그리고 계열사 한미정밀화

학의 이용주 팀장은 각각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한양대 의대를 나와 한림대 의대 교수를 거쳐 유한양행에서 연구개발본부장을 지낸 주상

언씨를 마케팅 및 학술담당 전무로 영입해 연구개발 부문을 보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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